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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 탄자니아 모로고로 미케세 루붕고

사업목적 기후 변화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루붕고 마을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배급

수혜대상 루붕고 빈곤 가정(400 가정)

사업결과

목표 프로그램 사업수행 결과
수혜

인원

식량난 해소 옥수수 가루 배급
총 970 자루(25kg)의 옥수수 가루를

루붕고 마을 주민에게 배급
약 2,600 명1

2019 루붕고 마을 옥수수가루 지원량(단위 : 25kg)

계획상으로는 가장 어려운 300 가정을 선정하여 5 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마을의 가정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300 가정을 선별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의 가장 어려운 가정에서 CDP 아동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CDP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매월 옥수수가루를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계획량 300 300 300 300 300 1500

총지원량 310 320 400 200 80 221 235 1766

쉐어라이트 310 180 400 80 970

1 한 가정 평균 6.4인, 400*6.4 = 2,560



배분하기 전에 마을리더들의 회의를 거치고 마을리더들이 각 지역의 수혜자들을

선정하였습니다.2

연말에는 옥수수 가격이 너무나 치솟아(2 월; 23,000TZS, 12 월; 34,000TZS) 많은

지원이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많은 양을 지원하게 되었고 2 일 1 식이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 사업

총평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마을에 기근이 매우 심했습니다. 6 월, 7 월 마을

리더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선출하여 옥수수 가루를 배급했는데 마을

리더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데 왜 몇몇 가정에만

특혜를 제공하냐는 것이었습니다. 8 월부터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도록

수혜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일 1 식을 하기 어려운 300 가정을 돕는

본래의 목표는 달성했고 옥수수 가루를 배급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

했지만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말로 갈

수록 이전의 기쁨을 잊어버릴 만큼 다들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루붕고 마을에는 ‘소망이 없는 곳’ 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사람들도

루붕고를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자신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큰 가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도움을

얻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무엇보다 소망을 품겠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배급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지만 마을 리더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모든 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 리더들의 자세와

역량이 크게 성장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입니다. 기독교를 극심히 반대했던 마을 사람들도 지금은

TSCM 의 선교사역을 반갑게 대하고있으며, CDP 교회는 올해 85 명으로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선교사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 마을에는 6개의 지역이 있고 각 지역마다 5년 임기의 선출직 리더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큰 도움을 주신 쉐어라이트의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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